
 

 ◆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 축도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1월 예배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2026년 1월 4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신년주일예배 



 

 3. 교독문 94 번, ‘새해 2’ 낭독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Prais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for the spiritual blessings that Christ has brought us from heaven! 

Before the world was created, God had Christ choose us to live with him 
and to be his holy and innocent and loving people. 

God was kind and decided that Christ would choose us  
to be God's own adopted children. God was very kind to us  

because of the Son he dearly loves, and so we should praise God. 
Christ sacrificed his life's blood to set us free, which means that our sins 

are now forgiven. Christ did this because God was so kind to us.  
God has great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by what Christ has done. 

Then when the time is right, God will do all that he has planned,  
and Christ will bring together everything in heaven & on earth. 

God always does what he plans, & that's why he appointed Christ  
to choose us. He did this so that we Jews would bring honor to him  

and be the first ones to have hope because of him.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 2026년 교회표어:  ”여호와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애 5:21) 

2. 10일(토) 오후 12시, 운영위원회 모임 - 정해림 집사님 가정 

3. 31일(토) 오후 12시 30분, 1월 새소망 가족모임 

4. 2026년 새해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목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5. 성도 소식 

    *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가족들에게 치유/회복을 더 하시길...      

       - 권선아 성도 어머니, 이경미 집사 어머니, 그외 

    * 출타: 권지현(한국), 이경미(LA), 황서영(한국) 

◆ 결단의 찬양과 기도 : ‘완전하신 나의 주’ 



 

 
 

8. 오늘의 말씀 :  ‘다시 새롭게 하소서!’ 
 

 

 

 

 

 

 

 

 

◆ 예레미야애가 5장 19–22절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 Lamentations 5:19-22 (Niv) 
 

You, O LORD, reign forever;  
your throne endur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hy do you always forget us?  
Why do you forsake us so long? 

Restore us to yourself, O LORD,  
that we may return; renew our days as of old 

unless you have utterly rejected us  
and are angry with us beyond measure. 

(A-men)  

 

 4.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5.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6.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7. 대표기도 : 성인수 목사 

 

 

◆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